
http://dx.doi.org/10.5392/JKCA.2011.11.11.111

서사학적 관점으로 분석한 영화<오발탄>의 서사구조 연구
Analysis of Film <Obaltan> focused on Narratology's View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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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1980년대 이후 구조주의에 있어 영화연구는 감독이나 텍스트 연구를 벗어나 관객이나 관람행위를 분석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화의 관람이란 하나의 텍스트와 관객 그리고 이들의 상호 작
용에 의존하는 것으로 감독의 서사전략이나 관객의 해석적 자질에 의하여 자의적일 수 있으며, 보편성을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원칙에 충실한 해석적 담론을 선택하는 길이다. 우리가 흔히 영화 서사체에서 서
사를 통해 사건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영화언어로 구성되는 기호체계에 의해서 구조화되어야 하고 
이 기호체계 즉, 감독의 서사전략은 관객과의 사이에 일정한 미적거리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거리를 
분석하려는 일련의 연구들은 감독과 관객과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며 그런 만큼 
보편타당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인은 영화서사체를 '서사'와 '서사행위'의 단위로 분석하여 그 형식과 기능을 연구하려는 서

사시학 소위, 서사학의 접근 방법을 따를 것이다. 이러한 서사시학의 논저에는 이야기가 사건들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들은 한 사건에서 인접한 다른 사건과의 배열을 통해 시퀀스라는 단위로 구조화되는 것에 
주목한다. 또한, 이 사건의 연쇄를 논리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감독은 관객과의 교감을 필요로 하며, 이 재현 
양식이 감독마다의 서사전략으로 특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인은 사건의 구조화에 관련한 '서사'와 
관객에게 이 이야기를 재현하는 방식에 관심을 둔 '서사행위'로 영화 <오발탄>의 서사구조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 중심어 :∣서사전략∣서사기능∣서사의도∣미적거리∣말하기∣보여주기∣
Abstract

Movie research in the 1980’s structuralism looks tendency to escape director or text research 
and analyze spectator or inspection action. These post-structuralist divert interest by analytic 
convention of spectators in analysis by director's intention or text type correctly. There is the 
age that spectator, inspectional action and inspectional subject weighs more than director, work 
and text itself. But, inspection of movie can be person's enemy by director's narrative strategy 
or spectator's analytic quality that depend on a text and spectator and their interaction usually, 
and only method to acquire universality chooses full analytic discourse to principle. We should 
be structured by symbol system that the event is consisted of movie language to reappear the 
event through narrative in movie and this symbol system, director's narrative strategy can 
cause fixed esthetic distance between spectator. Researches to analyze this distance need to keep 
universal validity as much as being accepted by effort to gap with director and spectator.
Therefore, narrative poetry that I analyze movie narration style by 'narrated' and unit of 

'narrating' and study the form and function so-called, is going to follow narratology's access 
method. The consistent argument of this narrative poetry is that story is consisted of the events 
and these observe to structured thing by unit that is sequence through arrangement with the 
other event that adjoin in the event. Also, director need consensus with spectator to reappear 
connection of this event logically and it is thing which this reappearance form can be done 
characteristic by narrative strategy in directing. I am going to try narrative structure analysis 
of movie <Obaltan> by narrative that is connected at structure of the event and 
'narrating-narrative acts' that is interested in way to reappear this story to spectator hereupon. 
Of course, at process of research, Roland Barthes and his followers wish to apply 'narrative 
function' and concept of 'narrative acts' that prefer from time to time.

■ keyword :∣Narrative Strategy∣Narrative Function∣Director's Intention∣Esthetic Distance∣Mimesis∣Dieg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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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80년대 이후 구조주의에 있어 영화연구는 감독이

나 텍스트 연구를 벗어나 관객이나 관람행위를 분석하

려는 경향을 보인다. 정확히 이들 후기-구조주의자들은 

감독의 의도나 텍스트 유형에 따른 분석에서 관객들의 

해석적 관습convention으로 관심을 돌린다[1]. 감독이

나 작품행위 또는 텍스트 자체보다도 관객이나 관람행

위, 관람대상이 더 중요시되는 시대이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영화의 관람이란 하나의 텍스트와 관객 그리고 이

들의 상호 작용에 의존하는 것으로 감독의 서사전략이

나 관객의 해석적 자질에 의하여 자의적일 수 있으며, 

보편성을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원칙에 충실한 해석

적 담론을 선택하는 길이다. 우리가 흔히 영화 서사체

에서 서사를 통해 사건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영

화언어로 구성되는 기호체계에 의해서 구조화되어야 

하고 이 기호체계 즉, 감독의 서사전략은 관객과의 사

이에 일정한 미적거리esthetic distance를 유발할 수 있

다. 이러한 거리를 분석하려는 일련의 연구들은 감독과 

관객과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

지며 그런 만큼 보편타당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인은 영화서사체를 ‘서사narrated’와 ‘서

사행위narrating’의 단위로 분석하여 그 형식과 기능을 

연구하려는 서사시학 소위, 서사학narratology의 접근 

방법을 따를 것이다[2]. 이러한 서사시학의 논저에는 이

야기가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한 사건에서 

인접한 다른 사건과의 배열을 통해 시퀀스라는 단위로 

구조화되는 것에 주목한다. 또한, 이 사건의 연쇄를 논

리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감독은 관객과의 교감을 필요

로 하며, 이 재현 양식이 감독마다의 서사전략narrative 

strategy으로 특징화될 수 있는 것이다[3]. 이에 본인은 

사건의 구조화에 관련한 ‘서사’와 관객에게 이 이야기를 

재현하는 방식에 관심을 둔 ‘서사행위’로 영화 <오발

탄>의 서사구조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물론, 연구의 

과정에서 롤랑 바르뜨와 그의 추종자들이 선호하는 ‘서

사기능’과 ‘서사행위’의 개념을 수시로 적용하게 될 것

이다[4]. 이를 통해 그동안 소설<오발탄>이 영화화됨

으로써 소설과 영화의 차이에서 오는 특성 연구에 가치

가 주어진 몇몇 연구 성과물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계기

를 기대한다[5]. 사실 이들 연구의 결과로 소설과 영화

의 미학적 차이나 매체변이 양상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이들 논문들이 주로 매체적 차이에 

집중하는 동안 영화 <오발탄>에 의도된 감독 고유의 

서사양식이 매체비교 대상으로 수용되거나 무시되어진 

측면이 있어 이와의 차별화 역시 기대하는 바이다. 

Ⅱ. 본론

1. 서사
롤랑 바르뜨는 ‘이야기의 구조적 분석 입문’에서 이야

기의 중심 사건을 ‘핵’ 단위들과 핵을 유지시키거나 핵 

단위 간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주 임무로 하는 ‘촉매’ 

단위들로 분할하여 서사체를 분석한다. 바르뜨에 의하

면 핵은 시퀀스를 진전시키거나 윤곽을 형성하는 행위

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시퀀스를 본질적으로 바꾸기 전

에는 제거되거나 대치될 수 없다. 반면에 촉매는 자신

들에 동반하거나 에워싸고 있는 핵을 유지시키고 지연 

혹은, 연장시킴으로써 시퀀스의 윤곽을 확대하거나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1.1 서사구조
이런 의미에서 영화 <오발탄>은 바르뜨의 이론에 충

실한 구조를 갖고 있다. 우선 영화의 서사구조는 전후 

해방촌으로 명명된 빈민촌의 가장인 ‘철호’가 가족의 부

양을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일련의 스토리라인과 철호의 동생인 ‘영호’가 군 제대 

후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두 사건이 중심축

이다. 이에 더하여 철호의 가족구성원인 아내, 여동생, 

어머니 등이 이 두 형제의 중심 이야기에 개입하여 두 

형제로 하여금 현실과 이상 사이에 혼돈을 야기함으로

써 결국 핵과 촉매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기능하도록 구

축한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의 이중성은 핵과 촉매의 

역할이 혼용되어 상호작용 혹은, 역할 자체의 역기능을 

함으로서 구조화가 가능한 복잡성을 띄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호가 겪는 1차적 핵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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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통에도 불구하고 가족 부양을 위해 박봉의 직장

을 다니다. 

② 실연으로 가출한 여동생 명숙을 경찰서에서 인계

받다. 

③ 무능한 가장 취급하는 영호와 사회적응 문제로 격

론을 벌이다. 

④ 모친의 병증, 명숙의 타락, 영호의 은행강도 등 파

편화된 가족에 좌절하다.

⑤ 아내의 죽음으로 가치관의 혼란을 겪다.

이상 일련의 이야기의 축을 따라 철호가 겪는 사건은 

그로 하여금 가장으로서의 무능함에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 사건들은 구조상 일련의 촉매 단위들이

지만 동생 영호의 다음 사건들과 연접하여 상호작용하

게 된다.

① 전역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다. 

② 명숙의 가출과 연인 설희의 죽음으로 동료들과 자

구책을 모색하다.

③ 철호의 무능한 삶의 방식에 대해 격론을 벌이다. 

④ 동료와 모의하여 은행을 털다 붙잡히다.

이상의 사건들이 2차 핵 단위로 작용하여 철호에게 

이제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무너진 해방촌의 집에도, 은

행강도로 붙잡힌 동생이 갖힌 경찰서에도, 죽은 아내가 

누워있는 병원으로도 못가고 서울 밤거리를 방황하게 

만드는 이야기구조를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의 구조 분석은 이야기를 통합

체의 개념으로 상정하려는 방식이며, 통합체는 사건의 

연쇄로 이야기를 구조화하고 사건들이 시퀀스에서 수

행하는 기능(사건을 지연시키든가, 증폭시키든가)에 따

라서 사건들을 변별한다. 그러므로 앞의 사례 역시 사

건들의 결합을 조정하는 통합체로의 분석이 가능하다. 

이야기의 통합체는 시퀀스의 사건들을 연결, 삽입, 연합

의 방법 중 하나로 이들의 연속성을 구축한다는 바르뜨

의 논리에 따라 이 영화에서의 사건을 재구성하면, 1차 

핵 ④에서 철호는 병원에서 아내의 죽음 소식을 듣고 

자신이 처한 상황(가족의 분열)을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혹은,  ‘극심한 치통을 치료한다’ 는 행위 자

체에 대해서 유보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즉, 이 사건

은 이야기의 절정 시퀀스에 위치하여 앞뒤 일련의 사건

들 모두가 철호의 무능한 가장의 역할에 의해 제기된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서사적 상황

을 제기한다. 사회적 통념상 가장으로서 짊어져야만 하

는 가족부양의 사정이 촉매로 작용하여 ‘가장’ 철호가 

‘부양가족’ 어머니, 아내, 딸, 영호, 명숙 등의 음모(철호

가 치과에 가려는 행위를 방해한다)에 노출되어 또 다

른 이야기를 야기하는 제2의 핵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 행위는 1차 핵 즉,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철호로부

터 기인된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 가운데 하나를 실현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그 과정 속에 추가적 행동의 

가능성들을 열어놓는다. 즉, 철호는 이제 자신이 부양하

는 인물들의 행위를 전복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혹

은, 영화에서처럼 택시 안에서 오발탄처럼 갈 곳을 잃

고 해매는 라스트를 인정한다면 무능한 가장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보할 수도 있다. 감독은 ‘가족을 

부양한다’ 의 문제에서 ‘부양해야만 한다’ 는 사회적 통

념 때문에 등장인물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촉매 상

황으로의 연접을 통해 가족의 파편화를 방관한다는 식

이다. 즉, 감독의 선택은 이야기의 통합체적 상황을 위

해 시퀀스의 사건들을 연접으로 구조화한다. 

그렇다면 2차 핵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차 핵에서 

철호의 치통에 고통을 가중하는 명숙의 일탈은 철호의 

가장 역할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철호의 무의식을 자

극하여 가난이라는 현실에서 도피하도록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조성한다. 또한, ‘인물’ 영호는 철호를 방해한다. 

철호의 무능을 질타하고 적극적으로 가난에 맞서기 위

해 일을 벌이려고 한다. 그러므로 철호와 영호는 충돌

한다. 이 2차 핵 인물들은 철호에게 있어 이미 감정이입 

된(그래서 자신의 현실로 반향 되는) 존재 즉, 1차 핵 

사건을 조정하는 부차적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 두 핵 사건들 사이에 촉매가 있다. 핵과 핵 사이에 

연접한 촉매들은 두 핵 사이의 인과적 관련성을 보다 

확고하게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명숙이 미군 Jeep에 

탄 모습을 목도하지만 외면하는 사건은 제1 핵인 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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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통의 가중이라는 시퀀스를 구축하는 반면에 영화 

속에서 철호의 사회적 통념(가족부양)에 대한 반정서 

심리를 묵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서의 촉매는 핵 행위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확장한다는 

바르뜨의 논리를 확인시켜준다[6].  

1.2 인물
서사의 분석은 사건들이 그 스스로 발생하지 못하므

로 사건들의 구성에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다. 사건들

은 행위에 의해 의미의 단위들로 구조화되기 마련이며, 

행위란 인물에 의해 수행되는 일종의 사건과 연관된 기

능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들은 시퀀스 단

위로 배열되어 텍스트 내의 행위자로서 수행하는 기능

을 확인시켜준다. 서사에서 인물의 배치는 한 문장 내

에서 낱말의 통사론적 배치에 비견될 수 있다. 그 낱말

들 각각은 문장을 위해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오

직 문장을 구성하는 다른 낱말들과의 통합적인 관계 내

에서든지, 문장 내에서의 위치에 따른 부합적 가치에 

의해서만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앞의 예를 

들어 “철호는 명숙을 외면한다” 에서 철호는 ‘외면한다’ 

라는 행위의 주체로 기능하며, 명숙은 그 행위의 객체

로 기능한다. 한 사건의 주체와 객체는 실제 인물들이 

서사와 연관해서 차지하는 위치의 명명이라는 점에서 

두 부류의 행위자를 뜻한다. 서사의 주체는 행위를 수

행하는 대행자이며, 객체는 그 같은 행위의 목표이다. 

이들 주체와 객체 양자는 스토리의 사건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기능하게 된다. 

또한, 코헨은 또 다른 행위자들인 송신자, 수신자, 적

대자, 조력자에 대하여 언급하며 이들이 사건과 간접적

인 관계를 맺으면서 기능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이를 

적용하면 <오발탄>에서 철호는 주체, 부양가족은 객

체, 철호의 치통은 철호와 부양가족을 이어주는 매개체

인 송신자이고, 명숙의 타락이나 영호의 은행강도, 어머

니의 병증, 아내의 죽음 등은 철호에게는 ‘치과에 간다’

는 행위를 방해하는 적대자이다. 명숙의 타락으로 번 

돈은 조력자, 자신과 영호의 인생관을 반추하는 철호의 

내적독백은 수신자로 기능한다. 그러나 코헨의 행위자

들은 표면적인 행위에 기능할 뿐 단일한 인물이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철

호와 명숙의 기능은 사건에 따라 통합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야기의 도입부에서 명숙은 치과에 가야하는 

철호에게 있어 자신이 짊어져야 할, 그래서 치통을 치

료해야 할 행위를 방해하는 적대자이지만 아내의 병원

비를 제공하는, 그래서 결국 철호 자신의 치과 행을 돕

는 조력자이기도 하다. 또한, 영호의 기능도 부양해야 

할 적대자이지만 명숙의 타락을 지적하고, 막내동생의 

공부를 독려하며, 딸이 갖고 싶어하던 신발을 사다주는 

등 철호가 가장으로서의 짊어져야 할 역할을 분담하는 

조력자로 기능하여 영화 내내 이야기와의 관계를 통해 

변화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단일한 인물이 여러 기능의 통합적인 구성물일 수 있

기 때문에 어느 이야기의 인물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기

능을 근거로 해서 분석될 수도 있다. 즉, 인물이 되풀이

하여 똑같은 기능을 할 경우에는 단일 기능으로(어머니

의 병증, 아내의 산고), 한 인물이 사건들마다 각기 다

른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변화하는 기능으로(명숙의 

타락과 타락으로 번 돈), 인물이 한 사건에 대해 한 가

지 이상의 기능을 행할 경우에는 복합적 기능으로(철호

에게 있어 영호는 적대자이자 조력자, 최후에는 객체의 

역할을 수행), 인물의 기능이 불분명하거나 회상에 의

해서 수정되는 경우에는 미확정적 기능으로 분석될 수

도 있다. 이에는 미확의 이동은 인물의 의미 작용이라

는 불안적 기영역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데, 각 사건

들이 인물들 간의 차별적인 관계들을 재배열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기능의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 통합체 

락으로 합적 기‘강세를 받� 기영점들을 인식할 해 한 

가지위의 예에서 철호의 역할은 다분히 복합적 다 시퀀

스의 변화의 축을 따라 그의 이야기 내 역할이 변화함

으로써 관객의 입장에서는 세심 기주위가 필요하다. 물

론 이에는 변화의 동인은 이들 사이에 이야기가 개입하

기 때문이다. 즉, 철호와 영호의 기능 변화에는 영호의 

은행강도 행위를 구축하는 연인 설희의 죽음, 상이군인

이어서 사회적응에 실패한 친구의 실종으로 인한 명숙

의 타락이라는 사건이 개입하여 이들의 행위 변화를 낳

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독이 영화의 이야기 속에 어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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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또는, 어떤 이유로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인물을 만들었는지 숙고할 수 있다. 결과로서 우리는 

인물이 이야기를 의미 생성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또 다

른 방식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서사행위
영화에서 서사를 통해 사건 혹은 상황을 재현하기 위

해서는 사건 혹은 상황이 우리가 흔히 영화언어라 지칭

하는 기호체계에 의해서 재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영

화언어는 엄밀하게 이야기의 구조화보다는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의해 변별된다. 

2.1 서사행위
에밀 방브니스트의 언술 행위의 형식적 지표들을 영

화의 영역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시도는 끊임없이 영화의 ‘서사행위’라는 미명하에 

시도된다. 특히, 제라르 쥬네뜨의 작업은 영화적 언술 

행위와 관련된 많은 업적을 남긴다. 쥬네뜨는 근본적으

로 이야기와 그것이 이야기하는 사건들 그리고 그 이야

기를 생산하는 ‘서사행위’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으

며, 초점화 개념은 이러한 그의 연구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7].

쥬네뜨에 의하면 ‘누가 보는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대답이 가능하다. 

① 인물들이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전지적 화자, 

② 어떤 인물이 보는 것만 이야기하는 화자, 

③ 등장인물이 알고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이야기하

는 화자. 

자크 오몽은 쥬네뜨의 이 세 유형을 영화적 접근에 

기인한 초점화의 개념으로 재정의한다. 

① 유형의 이야기들은 초점화가 되어 있지 않다. 

② 유형의 이야기들은 내적 초점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정적이거나, 유동적이거나, 복합적일 수 

있다. 

③ 유형의 이야기들은 외적 초점화가 되어 있다[8].

쥬네뜨적 범주를 영화의 이야기에 체계적으로 적용

하면 영화 <오발탄>에서의 화자는 ‘철호’이다. 그러나 

관객이 듣게 되는 화자의 목소리는 절정부에서의 내적

독백 외에는 없다. 이것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영화의 주된 이야기를 이끄는 화자 철호의 시

점으로는 우리는 거의 아무 것도 눈으로 보거나 듣지 

못한다. 철호에게 있어 영호의 이야기는 은행강도 실패

로 인한 경찰서 수감 이전에는 고립되어 있으며, 영호

와 관련된 서사에 있어 제한적이다. 물론 그 역으로도 

마찬가지다. 영호 역시 철호의 서사에 자유롭지 못하다. 

<오발탄>은 어떤 시퀀스도, 어떤 인물의 시점에서도 

영화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초점화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물론, 첫 시퀀스의 우물가에서 구토하는 영호를 

철호가 스치며 지나치거나, 미군 Jeep에 탄 명숙을 버

스에서 철호가 외면하는 장면들은 최소한의 가족관계

라는 설정에 기인한다.  철호의 직장생활이나 영호와 

설희의 에피소드, 명숙의 실연에 따른 양공주로의 타락 

등에서와 같이 어느 특정 인물의 시점이기보다는 각 인

물을 탐색하는 전지적 시점으로 이루어진 즉, 오몽의 

①유형인 초점화가 이루어져 있지 있다고 정의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목발을 한 경식이 술집을 나와 술집 앞유리를 깬

다.

㉡ 영호가 종업원과 실랑이하는 일행을 만류하며 술

집을 나온다.

㉢ 일행이 객기를 부리며 어두운 거리로 멀어진다.

㉣ 명숙이 걸어오다 영호 일행을 목격한다.

㉤ 명숙, 이들을 뒤에서 지켜보다가 경식을 따라간다.

㉥ 명숙이 경식에게 청혼하지만 거절당한다. 

㉦ 철호, 언덕길을 오르다가 술에 취해 있는 영호를 

본다.

㉧ 영호의 부름에 외면하고 지나쳐 집으로 들어간다.

㉨ 철호의 태도에 어이없어하는 영호.  

이와 같이 영화의 첫 시퀀스는 비초점화 된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영호 일행의 술집 장면에서는 영호와 동료

들에 초점화 되어있지만 이들이 술집 유리창을 깨고 밖

으로 나오면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명숙에게 관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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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잠시 명숙과 경식의 이야기를 듣다가 다음에는 

철호의 귀가 장면으로 이어져 철호와 영호의 관계에 집

중한다. 이 과정에서 감독은 주요인물인 영호, 명숙, 철

호를 지켜보는 태도로 일관하여 특정인물에 초점화 되

어있지 않는 즉, 감독에 의해 의도된 비초점화 된 방식

이거나 또는, 다양하게 초점화 된 방식인 전지적 시점

으로 보여준다. 물론, 영화 전체를 통해 주관적인 시점

이 사용된 곳(영호의 도주 신의 일부, 철호의 치통치료 

후 패닉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는 신 등)도 있지만 이 

역시 ‘전지적’이라는 시점을 훼손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이며, 화자는 이런 시점의 변화를 통

해 오히려 독자에게 전개 상황 이상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상의 예에서 영화의 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기술하

는 것 특히, 초점화 개념은 자신의 영화에 대한 감독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다. 

만약 우리가 프랑시스 바누아의 정의들을 따른다면, 화

자가 특정 인물(철호 혹은, 영호)이 아는 것만을 이야기

하려는 영화는 내적 초점화가 되어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헨더슨의 방식으로 특정 시퀀스의 시점을 분석

한 결과 영화 이야기에 있어 한 인물이 보는 것과의 관

계는 끊임없이 변한다(예를 들어 영호의 친구 경식이 

술집 유리를 깨는 순간에는 무엇이 이야기되었는가). 

그러므로 영화 이야기의 분석에서 ‘인물이 아는 것과 

그가 보는 것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여야만 하

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다. 한 인물이 

아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설에서보다 영화에서는 덜 명

확하게 정의된다. 영화는 항상 더 ‘현재 진행형’이며, 내

면보다는 행위를 더 쉽게 보여준다. 보는 것은 개개의 

시퀀스 내에서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 

초점화의 기준으로 삼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유

동성 있는 초점화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2 시간
이야기의 사건들은 시간 내에 의미들로 연결, 삽입, 

혹은 연합되는 핵과 위성으로 평가되지만 이는 단지 그 

사건들이 서사체에서 재평가되는 한에서만 그렇다. 서

사행위를 다시 말하기로 간주하는 것은 사건들이 서사

되기 이전의 사건들을 이미 시퀀스 내에서 일어났던 것

처럼 취급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서사행위 그 자체는 

약속된 시간(영화를 보는 시간) 내에서 일어난다. 그러

므로 서사 시간이 반드시 이야기 시간과 똑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이 두 시간 사이의 상이한 관계는 제라르 

쥬네트의 서사 순서, 빈도 그리고 지속의 측면에서 분

석할 수 있다.

<오발탄>에서 관객은 서사된 시간을 이야기 시간으

로 재배열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철호와 영호 두 인물

에 의해 이야기가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서사 시간의 

순서에 의해 은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서사체

는 결국 각기 다른 두 가지 시간적 순서로 일어나는 두 

가지 이야기의 말하기가 된다. 이야기 연쇄의 시간적 

순서와 서사의 시간적 순서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 주는 

특정 지점들이 이른바 시간적 불일치anachromy이다. 

시간적 불일치는 <오발탄>의 영호와 설희의 에피소드

처럼 한 텍스트의 단락 전체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

고 혹은, 이 두 사람의 에피소드 중 전쟁에서 간호사와 

부상병으로 만났던 인연을 회상하는 장면에서처럼 이

야기 시간과 서사 시간 사이에 다소 일시적인 분열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의도될 수도 있다. 

어떤 사건을 시간적 불일치로 제시하는 것은 그 사건

을 연대기 순서로 배열한 다른 모든 사건들과 구별 짓

게 한다. 흔히 영화에서 회상 장면으로 쓰이는 사후제

시analepsis는 주로 설명을 목적으로 서사되는 시간보

다 앞선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사전제시

prolepsis는 주로 예시의 목적-영화에서 설희방을 염탐

하는 염세주의자 청년은 설희의 죽음을 암시한다-으로 

사용되는데 이야기 연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일어나

지 않은 사건들을 미리 보여 주는 것이다. 한 사건의 시

간적 불일치 상태는 위의 두 경우에서처럼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그러나 때때로 시간적 불일치가 이야기 시간

상으로 훨씬 이전이나 이후 시점에까지 미치지 못하거

나 시제 상으로 분명한 변화가 없다면 시간적 불일치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시간적 불일치는 때

때로 서사 전체의 틀을 형성하기도 한다. 서사는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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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즉, 중간 혹은 결말 부분의 이야기를 선택하는 방

법으로 시작하여 이야기의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고, 직

선적인 연대기를 복구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후 제시의 

방법을 통해 그 이전 시간으로 역행한다. 앞장에서 이

야기 분석도구로 이용한 <오발탄>과 같은 일부 영화 

서사체는 시간적 불일치를 보다 폭넓게 사용하며, 사건

들을 서사 시간의 전후로 전개시키는 방법으로 시간의 

선형성을 파괴한다. 그같이 극단적인 형식에서 서사는 

두 종류의 시간적 순서 간의 차이를 강조하고 심지어는 

시퀀스 내에서 사건들의 완벽한 재배열을 막을 수도 있

기 때문에, 이야기 그 자체는 더 이상 선형적 구조로 인

식될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 이야기 시간상으로 명확

하게 재배열될 수 없는 불확정적인 지점들을 비연대기

적 지점achrony이라고 한다. 

순서에 덧붙여서 사건의 빈도 또한 이야기 시간과 서

사 시간 사이의 차이를 명시해 준다. 빈도는 특정 사건

이 서사되는 횟수와 관련해서 그 사건이 이야기에서 직

접 일어나는 횟수를 말한다. <오발탄>에서 철호의 치

통은 수시로 관객에게 전달된다. 사무실에서 점심을 거

르는 핑계로 치통이 언급되지만 여비서의 데이트 거절

을 위해서도, 딸이 갖고 싶어 하는 신발가게를 외면할 

때도, 명숙의 일탈로 경찰서에서 나올 때도, 어머니의 

‘가자’는 헛소리를 들을 때 등 가장으로서 자괴감에 빠

질 때에 어김없이 철호의 치통은 발목을 잡는다. 결국 

철호가 위험하다는 치과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양쪽 

썩은 이를 도려낼 때까지 관객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또한, 빈도는 이야기와 서사 간의 기본적인 몇 가지 

유형의 시간적 관계를 확정한다. 일회적 사건singular 

event은 영화 전반에 걸쳐 한 번 일어나고 한 번 서사된

다. 시간적 불일치가 아닌 일회적 사건들은 이야기 시

간과 서사 시간을 일치시킨다. 이 같은 시간적 기준과 

대조되는 것이 있다. 철호와 영호가 가장의 역할에 대

하여 격론을 벌 한 번건은 철호의 집에서 한번 일어나

지만 이후 가장으로서의 무능력을 깨닫고 극심한 패닉 

상태를 보 한 철호의 내적갈등을 보 한 독백을 통해 단 

한 번 일어나지만 한 번 이상 서사되는 중첩반복 번건

둲는 eated event으로 영화의 u통해 을 구축한다. 벌 한 

번건은t철호의 집 대하스토킹하는 행위 중첩한 번 이상 

일어나지만 단 한 번만 서사되는 요약반복 번건

iterative event의 경우도 시간적 불일치의 한 유형 독백

을중첩반복 되위 중요약반복 되는 빈도는 어떤 u통해 

을 강조함은 물론, 이야기 시퀀스에서 중요하지 않번건

it한 번건도 아주 쉽번건강조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 

되는 사건들은 그 서사되는 방식에 따라서 의미를 획득

하게 된다. 어머니의 ‘가자’는 헛소리 중첩단일 통해 단 

중첩 반복은 다른 사건들보다 그 사건 쉽뎈 강조하는 

것으로서 사건들을  통계열로 모으는 것이을  통계열 

자체단 동일성을 강조\ated 므첩단일 지점에서 관객은 

비벉 되소리와 어머니의 ‘가자’는 소리의 조합을 통해 

다른 해석(예를 들어 고.향으로의 회귀)을 강요받게 된다. 

쥬네뜨가 의사요약반복pseudo-iterative이라 명명한 

요약반복의 한 변이형도 있다. 철호가 사무실에서 치통

으로 세무사의 점심 초대를 거절할 때 사환이 철호에게 

또 치통이냐며 치과에 갈 것을 권하는 행위의 경우 철

호가 치통을 앓고 있다는 사건이 처음 나오지만 이미 

여러 번 유사 사건이 있었다고 암시하는 것으로 언급된

다. 이는 일회적 빈도와 요약반복의 빈도를 융합시키는 

방법으로 사건들에 서사적 강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사건은 여러 번 재발된 것으로 언급되지만 단 한 번 일

어난 것처럼 특이하게 서사되며 이후 관객이 자연스럽

게 철호의 치통을 인지하는 기능을 하도록 의사요약 반

복되어 영화 전체를 꿰뚫는 중심축으로 작용한다. 이러

한 의사 요약 반복은 한 사건을 다른 유사한 사건들로 

구성된 연속선상에 놓는 동시에 그 사건을 다른 사건들

과 구별 짓는다. 그 결과 유사성(요약반복)과 차이(일회

성)의 융합은 사건에 시간적 의미, 즉 이야기 내에서가 

아닌 서사 내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의

미를 부여한다.

순서와 빈도 이외에도 서사는 지속duration의 방법으

로도 이야기 시간을 조정한다. 서사가 사건을 기술할 

때 텍스트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 특성을 

지칭하는 지속은 이야기 시간 폭과는 반대되는 서사 시

간의 길이를 표시하는 척도이다. 사건들에 부여되는 지

속이 각 사건들마다 반드시 똑같아야 할 필요는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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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유사하거나 가변적인 지속의 통합적 조직이 서

사의 속도를 만들어 낸다. 서사는 지속에 의하여 이야

기의 핵 사건들을 강조할 수 있고, 그 핵 사건들이 텍스

트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부여받게 될 경우에는 촉매 

사건들과 구별된다. 반면에 서사가 핵보다 촉매를 강조

할 경우에는 이야기에 불균형을 가져오게 된다. 

지속을 서사하는 가장 통상적인 두 가지 방법은 요약

과 장면이다. 요약은 서사 시간을 압축시키기 때문에 

이야기 시간에 비간에짧다. 요약이 차지하는 텍스트 상

의 길이는 시간적 불일치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 범위가 

한 장면 내지 인서트로 처리하고, 시간의 불일치가 명

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호의 은행털이 이후 도망 신에

서처럼 훨씬 더 긴 시퀀스로 확장된다. 반면에, 장면은 

설희와의 에피소드에서처럼 주고받는 대화를 시간에이

야기 시간의 지속과 서사 시간의 지속이 등가인 것처럼 

보이도록 조정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이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게 한다. 

지속에 관해 설명할 때 요약은 디에제시스diegesis에 

의한 사건의 중개 즉, 서사체로서 사건의 말하기를 인

정하는 것인 반면, 장면은 사건들이 이야기 시간 내에

서 일어날 때 그리고, 사건들이 마치 전부 다 말해질 필

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 미메시스mimesis에 손을 

뻗친다. 이와 같이 요약과 장면을 대조하는 것은 사건

의 보여주기와 말하기를 대조적인 것으로 보는 오랜 전

통에 근거하지만, 이는 단지 상대적인 것일 뿐 절대적

인 구분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오발탄>에서 가장의 

역할에 대해 격론을 벌이는 두 형제의 사이에 곤궁한 

만삭아내와 양공주로 전락한 여동생 명숙, 점점 더 병

증이 심해지는 어머니의 모습 보여주기는 이미 감독의 

말하기이다. 즉, 서사에서 말하기-디에제시스가 없는 

보여주기-미메시스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장면과 요

약은 단지 지속의 서로 다른 두 유형을 구별해줄 뿐이

다. 영화 이론에서는 영화의 장면조차 보여주기 뿐만 

아니라 말하기에도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디에

제시스란 용어를 사실상 서사 자체만이 아니라 서사체

가 함축하는 허구적 시공간의 차원들까지 나타내기 위

한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두 용어 간의 전통적

인 대조적 관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따라서 장면은 지

속을 설명할 때 사건의 서사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의 영화 <오발탄>을 통해 본인이 논문에서 

서사학적 관점으로 영화 서사체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은밀한 유희의 수단으로부터 또는, 자의적 해석으로부

터 객관적 관점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차용되고 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한 개별 영화 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

은 현실의 느낌과 허구 효과의 장치를 분해하도록 하면

서 영화의 혹은, 영화 속에 표현된 세계에 대한 인위적

인 면을 감지할 수 있게 하여 주체의 ‘인식력 있는 방어’

를 가능케 한다. 즉, 장 폴 사르트르가 지칭한 작가가 

만들어 놓은 허구의 세계를 적절한 미적 거리를 유지하

며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본

인이 살펴본 서사구조 기호들의 연구가 어떤 주어진 서

사체를 설명하기보다는 그 서사체에 의도된 감독의 전

략을 드러내서 관객과의 거리를 해체하려는 방향으로 

서술되었다. 예를 들어 이야기의 구조 분석의 장에서는 

사건들의 통합적이고 부합적인 관계를 주로 영화 <오

발탄>의 구조에서 밝혔고, 이들 사건들이 행위자인 인

물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조직․변별되는지 혹은, 비슷

한 유형의 장르에서 공유하는 구조적 가능성은 없는지

를 밝히고자 했다. 또한, 서사행위의 구조에서는 감독의 

서사 행위 중 영화와 실제 시간 간의 관계를 순서․빈

도․지속의 쥬네뜨적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어

떤 서사의 매개자와 매개체의 문제 역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서사의 특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주로 서사자와 초점자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야기를 

어떤 매개체 -전달 매체- 를 통하여야만 가장 명확하게 

관객에게 이입되는지의 구조를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결론적으로 영화 <오발탄>의 서사체에서 감독이 의

도한 화자 철호를 통한 서사 분석으로는 관객의 독본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철호가 아는 것과 그가 보는 것 

중 관객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는가! 감독

은 의도적으로 철호의 캐릭터를 모든 짐을 짊어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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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설정하여 그에게 가해지는 모든 압박(영화에서

는 치통으로 상징화)을 가족을 위해 감내할 뿐 영화 속 

어떤 표현도 없으므로 관객의 혼란이 가중된다. 이 혼

란의 해결을 핸더슨의 초점화의 유동성 개념으로 판단

하여야 관객은 올바른 해석에 이른다. 즉, 영호의 비극

적 행위나 어머니의 넋두리를 해석을 위한 기호로 활용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여 분석적 접근에 다가가고자 

시도하였다. 

감독이 선택한 서사 순서나 속도 역시 그 이유나 타

당성을 천착해야만 하는 기호이다. 즉, <오발탄>에서

의 시간적 불일치anachromy의 비연대기적 지점 역시 

사후제시analepsis든, 사전제시prolepsis든 감독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서사의  신빙성이나 미적거리의 

원근, 서사의 속도 등을 통해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려

는 장치임을 분석하였다. 이는 감독의 영화 속 전략의 

객관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서사체 <오발탄>에 대한 

관객의 반응과 의미 해석을 강화하였으리라는 생각이

다. 더욱이 서사체 <오발탄>에 표현된 감독의 세계를 

드러냄으로써 서사 행위와 서사 대상을 구별할 수 있었

으며, 서사 행위에 의해서 서사 대상을 재구성할 수 있

었음이 흥미롭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원용한 서사학 이론은 서양의 몇

몇 이론가들-롤랑 바르트, 제라르 쥬네뜨, 시모어 채트

먼, 프랑시스 바느와, 제랄드 프랭스 등-의 연구물이지

만 60년대 우리 영화의 대표작 <오발탄>뿐 아니라 점

차 다변화되어 가는 2000년대 우리 주류 영화의 대안적 

구조를 분석하기에도 훌륭한 이론임에 이들에게 신세 

있었음을 밝힌다.

참 고 문 헌

[1] 롤랑 바르뜨, 김치수 역, 이야기의 구조분석 입문, 

서울:문학사상 제72권, 제73권, 제74권, 1979-1980. 

[2] 스티븐 코헨, 임병권 역, 서사행위의 이론, 서울:한

나래, 1997.

[3] 시모어 채트먼,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

조, 서울:민음사, 1990.

[4] 자끄 오몽, 전수일 역, 영화분석의 패러다임, 서울:

현대미학사, 1999.

[5] 제랄드 프랭스, 최상규 역, 서사학:서사물의 형식

과 기능, 서울:문학과지성사, 1988.

[6] 제라르 쥬네뜨, 권택영 역, 서사담론, 서울:교보문

고, 1992. 

[7] C. 메츠, 이수진 역, 상상적 기표:영화.정신분석.기

호학, 서울:문학과지성사, 2009

[8] 프랑시스 바느와, 주미사 역, 영화분석입문, 서울:

한나래, 2007.

저 자 소 개

김 종 완(Jong-Wan Kim)                   정회원
▪1984년 2월 : 동국대학교 문학사

▪1990년 8월 : 동국대학교 문학석

사

▪2006년 2월 : 동국대학교 영화영

상 제작박사

▪1996년 ～ 2007년 : 공주영상대

학 영화과 교수

▪2007년 ～ 현재 :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화, 스토리텔링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
    /PTB <>
    /DAN <>
    /NLD <>
    /ESP <>
    /SUO <>
    /ITA <>
    /NOR <>
    /SVE <>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